
섬유용 분산제 수출 "신장세"  
나일론 및 실크용 동남아 수출증대 … 내수는 계속 부진

국내 섬유용분산제 수요신장률이 후방산업인 섬유염색산업의 불황으로 둔화된 반면 수출은 호조를

보이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섬유용분산제 시장규모는 9 5년 4 2 0 0 ~ 4 6 0 0톤 정도로 생산기업들이 영세해

중간 도매상들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주요 생산기업으로는 동남합성을 비롯 세기유화, 대영

화학, 대동상사, 한국정밀화학 및 삼영유화 등으로 이들

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국내수요인 30% 정도

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영세기업들이 난립해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 

용도별 분산제 수요는 P o l y e s t e r용 70%, 나일론 1 5 % ,

기타 15% 순인데, 섬유용분산제주 수요산업인 P o l y e s t e r

섬유는 9 5년 1 2월 기준 월 1 2만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

나타났으며, 나일론섬유는 3만5 0 0 0톤 가량 생산된 것으

로 집계됐다. 

그러나 P o l y e s t e r용 염색가공기업들이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의 급부상으로 9 4년 하반기부터 수출길

이 막히면서 도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, 국내 섬유기업들의 중국 및 동남아지역으로의 이

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0~20% 정도 성장하던 국내 분산제 수요신장률이 9 5년부터 정

체내지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. 

반면, 나일론 및 실크용 수요는 대만, 홍콩 등으로의 수출증가와 스포츠용품의 수요증가로 인해 꾸

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
수출가격도 기초원료 상승세 및 엔화 강세에 따라 10~20%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섬유용분산제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염색산업 발전에 따라 연 20% 이상의 고신장을

구가하고 있어 앞으로 내수부진을 수출선 개척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

섬유용분산제 내수가격은 K g당 1300~ 2800원선이며, 수출가격은 1 . 5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 

한편, 섬유용분산제의 이온성 비율을 보면 비이온계가 75%, 음이온계가 2 5 %를 차지하고 있어 비이

온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.

비이온계 계면활성제는 E O A부가물로 동남합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면활성제 생산기업들은 한국

포리올과 한농화성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1 1 / 2 5 >

섬유용분산제수요구성비( 1 9 9 5 )

나일론1 5 %

Polyester 72%

기타 1 5 %

4 6 0 0 M / T




